
질문 답변입니다.

일반적인 반파 대칭은 ,반주기마다 크기가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대칭성을 의미하는
파형입니다.
대표적인 파형으로 얘기 하면 

반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왜형파의 대칭성 조건은 

표시 해놓은 두 좌표의 크기가 동일할 때 ,  

함수의 크기를 시간의 관련하여 표시를 하게 되면

       


   의 의미입니다.   

위쪽의 함수의 크기는 +f  , 밑쪽의 함수는 – f에서  시간에 대한 횡축에 대해서 좌표를 기재
를 하면, +t 와 , 반주기 +t 의 시간을 의미하여

두 시간의 함수의 좌표가 동일한 조건에서  조건식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.

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 f의 의미를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여기서 대칭성의 식은
시간의 함수를 의미 하므로, 주기를 별도로 주파수 관계로 만드셔서 유도 하셔도 상관 없을 
것 같습니다. 

그리고 , 정현반파 대칭은 정현대칭 + 반파 대칭을 합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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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파형이 구형파 인 데, 
 

 정현대칭성 과 , 반파대칭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파형입니다.
  
 정현대칭(원점대칭)과 , 반주기마다 크기는 반복 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규칙성이 혼합인 파  
 형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.


